
「오카야마 시장 메일 메거진 (57)」  2015 년 10 월 15 일 호

【「세토우치 네 곳의 현도 시장 회의」에 참석하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0월 2일 세토 우치의 중심 도시인 오카야마 시, 히로시마 시, 

다카마츠 시, 마츠야마 시 네 곳의 시가 협력하여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세토 우치 네 곳의 현도 시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오카야마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 단독 시책의 충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것의 하나는 오카야마 시와

주변의 시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토 우치

브랜드」입니다. 정령 지정 도시인 오카야마 시와 히로시마 시에 시코쿠

다카마츠 시, 마츠야마 시를 더한 네 곳의 시가 연계하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올해 5월

정령 지정 도시 시장 회의에 참석했을 때, 옆자리에 있었던 히로시마

시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동참해 주셔서 오카야마 시에서 다카마츠 시에

히로시마 시에서 마츠야마 시에 각각 타진해 네 곳의 시장들이 모인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멕시코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라 시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개최지인

마츠야마로 갔습니다. 도고 온천 본관이라는 장소, 그리고 입고 있는

것도 평소의 정장이 아닌 각 지역을 홍보하기 합피라는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인지 회의는 관광 진흥과 특산품의 판로 확대 등

상상 이상의 고조를 보여 내년 이후 국내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네 

곳의 시가 함께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히로시마 시장에게 다음

회의까지 회의의 엠블럼을 작성하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 자세한 것은 쓸 수 없습니다만, 회의 종료 후 네 곳의

시장만의 친목회도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각각의 시장이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속속 제출되는 중에 더욱 강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저는 물론 다른 시장들도 각각 보람을

느끼는 의미 있는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현재 네 곳의 시의 인구를 합치면 약 300만 명, 각각이 총괄하는「세토

우치 네 곳의 현도시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상승 효과를

추구하여「윈 윈」의 관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토 우치 지역 전체의 한 층 더 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